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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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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발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로 무엇보다 발전의 원동력이 지식

기반의 혁신이 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식기반 확보가 중요해 졌다. 또

한 국가의 발전이 지역단위의 혁신과 경쟁력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단위의 혁신 또한 강조되고 있다. 

혁신클러스터가 지역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되면서 많은 국

가와 지역들은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혁신

클러스터가 그 국가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선진국들은 과

학기술 투자와 함께 혁신클러스터를 중요한 국가혁신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국가 및 지역 발전전략은 보편적인 혁신전략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 계획을 구상한 이래, 대덕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된 과학기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는 당시 우리 정부가 경공업 위주의 성장에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

을 인식하면서 시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한 과정 중 국가균형발

전을 위해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관련법령의 제정․시행을 

통해 대덕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고 기술사업화 촉진, 벤처생태계 조성 등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실행하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라 명시함)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 요인을 통하여 나왔는지를 분석한 기존연구는 많지 않고, 주로 해외의 혁신클러스터와 

비교하여 대덕특구의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요건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대다수 이루

어져 왔었다. 특히, 많은 연구는 자연발생적인 해외 혁신클러스터와 달리 인위적으로 국가의 주도로 설립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덕특구의 고유한 특성을 짚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덕특구의 정책 대상자

들 및 혁신클러스터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덕특구의 요인에 대한 분석도 요인을 나열하여 설명한 연구가 대부

분이다. 이러한 결과로 혁신클러스터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클러스터의 관점에서 대덕특구의 성공요인을 바라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혁신클러스터의 선행연구와 대덕특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덕특구의 요인을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요인을 대덕특구의 전문가들을 통하여 각 요인의 가중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덕특구의 고유한 발전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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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혁신클러스터 개념 및 특징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보면, 먼저 OECD(2001)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식기반서비

스 회사, 브로커 등 지식을 취급하는 조직도 클러스터 혁신 주체로 포함하여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

로 정의하고 이 같은 지식활동 관련 조직들이 기술 지식을 창출하거나 확산하여 네트위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확대함으로서 클러스터내 다양한 조직들이 기술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부가기치를 더 많이 창

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정선양, 2011). 즉, 혁신클러스터를 부가가치 창출하는 생산사슬에 

연계된 독립성이 강한 기업들과 대학, 연구기관, 지식제공 기업 등과 같은 지식생산기관 그리고 지식집약 사

업 서비스, 중개기관, 자문 등의 연계조직 및 고객의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클러스터와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리하면 혁신클러스터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에 

연계된 기업 및 지식창출 주체라 할 수 이는 대학과 연구기관, 지원기관 및 중개기관 등의 혁신주체가 지리적

으로 집중되고, 이러한 집적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한 혁신활동이 활

발하게 일어나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혁신클러스터의 구성요인

지역혁신체제와 마찬가지로 혁신클러스터의 일반적인 구성 요인은 혁신주체와 더불어 제도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Cooke, 1997; 정선양, 1999, 2012; 임종빈, 2012). 위계적인 차원에서

는 상부구조(super structure)와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 구분한다. 상부구조란 조직, 제도, 규범 등의 제도

적 요인을 의미하며, 하부구조는 도로, 통신망 등의 물리적 요인과 대학, 네트워크, 교육 프로그램 등 인적 

요소로 구성되는 사회적 요인을 의미한다(이경환, 2007; 권오혁 외, 2009).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구성요인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각 구성요인들이 혁신주체들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가 하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는 혁신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제도적 학습과 혁신의 상호작용

적 특성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다(정선양, 2012). 

<그림 1> 혁신클러스터의 구성과 기능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명확한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술과 인력의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혁신주체 간의 협력에 기여하여 혁신의 창출에도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물리적 요인은 혁신클러스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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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인프라로써 혁신주체에게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 사회적 요인은 물리

적, 제도적 요인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혁신주체 간의 신뢰 관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에 필요한 결정

적 촉진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틀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 하였다. 

3.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

<표 1> 혁신클러스터의 집적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제도  요인 물리  요인 사회  요인

Kaufmamn & 

Töodtling (2002)

인 라 활용 시스템, 

직  재정지원

리조직, 기술센터, 

창업보육센터의 구축

우수 학의 근 성, 역량 

강화 로그램

Gagner et al. 

(2010)
정부지원, 네트워킹

벤처캐피탈, 클러스터 

담 리

숙련된 노동력, 

교육 인 라

Leo &

Priscilla (2014)

지  자산 권리, 

정부 지원 정책

기반 시설, 문역량의 

리기구
교육 인 라

홍성범 (2000)
정부지원시스템

신클러스터 구조의 균형성
입조조건, 신거 의 존재

양  혹은 질  인 자원,

선진 기술의 지속  유입

임덕순 외 (2004)
인큐베이션을 한 제반시설, 

각종 지원책

인 라 조성을 통한 쾌 한 

업무 환경조성

과학기술친화 인 문화의 

확산, 개방 인 사업환경, 

국제화

이갑두 (2006)
다른 지역클러스터와의 연계,

주체 인 자세
지리  집 , 핵심 인 기업

지역산업과의 연구개발 연계,

세계시장의 근

최종인 (2008)
정부의 지원정책 기술교류 

력 활성화

기본 인 라, 창업공간, 

사업용지 등 창업/ 

교류의 장 확보

R&D 역량을 갖춘 문 인력,

기업가 정신

손호  (2010)
네트워크 강화

지역 의 발 략
인 라가 조성된 입지조건

학과 연구소의 역할 강화,

공동학습의 진

이원일 외 (2011)

이원일 (2012)

정책지원 로그램

신주체간 네트워크

신 주체의 공간  집 , 

략  입지선정 문역력의 

리기구

우수 학의 근 성

III. 사례연구: 대덕연구개발특구

1. 대덕특구의 성장과정의 주요 구성요인에 대한 사례

1) 대덕특구의 성장과정

대덕연구단지는 1973년 홍릉연구단지에 이은 제2의 국책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시작으로 

1992년 11월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 당시 정부기관 3개, 정부출연연구 기관 15개, 정부투자기관 4개, 민간연

구소 8개, 고등교육기관 3개 등 33개의 기관이 입주하면서 국내 기술 지식 창출의 중심지 역할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을 해왔다(과학기술부 외, 2003). 이후 대덕연구단지관리법(1993년 12월 제정)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연구성과의 실용화, 창업, 산학연 협동단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혁신

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위해 2005년 1월｢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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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덕특구 지정 이후의 지표 변화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업체 수 687개 786개 898개 980개 1,006개 1,179개 1,306개 1,312개 1,484개

매출액 (연간) 2.6조 6.8조 9.9조 11.2조 12.3조 14.5조 16.4조 16.7조 16.4조

해외특허등록( ) 5,935 6,584 5,978 6,544 7,684 9,005 9,552 10,246 16,256

국내특허등록( ) 22,625 27,165 29,193 30,737 32,664 39,052 41,146 46,661 49,156

기술이  건수 611 723 815 974 910 796 821 906 1,054

기술이 료(백만원) 52,408 61,205 77,798 95,723 109,394 96,905 84,849 81,849 68,937

연구소기업 - 2개 6개 12개 19개 22개 28개 35개 38개

코스닥 등록기업 11개 14개 19개 22개 23개 24개 30개 31개 33개

첨단기술기업 지정 - - 36개 63개 84개 93개 94개 96개 102개

종업원수(명) 35,652 37,224 40,338 41,638 45,526 55,614 62,689 64,321 67,054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특구지정 전후 성장 과정에서의 주요 구성 요인

대덕특구의 성장과정에서 특히, 특구지정 전후를 중심으로 어떠한 혁신클러스터의 구성요인의 관점에서의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 사례들 통해 관련 요인들이 어떻

게 상호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표 3참조) 

<표 3>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후의 주요 구성 요인

구 분  이 (～2004) 2005～ 재

제도
요  인

•‘산업 입지  개발에 한 법률’에 의해 단지건
설 진행(1974～1993)

•‘ 덕연구단지 리법’에 의해 단지 공(‘93년) 
후 리(1994～2004) 

 - 토지용도구역에 따라 엄격한 입주 리 시행
 - 99년 개정으로 연구결과의 실용화 진(벤처 

입주 등)에 하여 일부 사항 보완

•연구개발특구육성에 한 특별법
  (2005.1월 제정)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제도 도입(세제혜택  

지원정책)
 - 교육  사업화시설 구역의 용 율 건폐율 확
 - 기업입주공간 확충을 한 특구개발  리의 체계화
 - 특구육성종합계획(5년단 )  재정투입

물리
요  인

•연구시설 : 단지 개발  시설 구축  출연연 
입주(1974～1993)

 - 출연연구기  18개 입주(～‘05)
•교육시설 : 학의 입주
 - 충남 (‘78~’82)  KAIST(‘89) 이
•산업인 라 ‘90년  말부터 기업활동에 심
 - 제1지구 동화단지  3지구( 덕산단)에 ‘04

년말 400개 기업 입주
• 기 외국거주 연구자 유치 정주환경  연구원

을 한 복지시설 구축 

•출연연구기 의 확  : ‘13년말 26개
•산학연 력  창업지원을 한 캠퍼스 추가 설치 : 3

개 (한밭 , , 배재 )
•산업인 라 확충  입주기업 확  
 - 제2지구(테크노밸리) 공(‘13년 659개 기업)
 - 제1지구 추가개발(2단계 개발계획 : ‘16년 공 정 00

개 입주 정)
 - 제4지구를 심으로 향후 개발공간 확보
•사업화 지원 시설 확충: 덕비즈센터(‘09), 융합센터(’13) 

등
•정주여건 : 복지어린이보육센터 확충

사회
요  인

•각종 지표
 - 입주기  : ‘04년말 총 204개
 - 연구인력 : ‘05년 16,759명
             (박사  : 6236명)
 - 특허출원 : ‘04년간 4,536건( 시)
 - 특허공동출원: ‘04년간 313건(특구)
 - 기술이 건수 : ‘05년 611건
 - 매출 : ‘05년 2.6조원
               
•연구(특허  지식 창출) 심의 문화
  

•각종 지표
 - 입주기  : ‘13년말 총 1,575개
 - 연구인력 : ‘13년 28,877명(박사  : 12,195명)
 - 특허출원 : ‘11년 10,935건( 시)
 - 특허공동출원 : ‘11년간 837건(특구)
 - 기술이 건수 : ‘13년 1,054건
 - 매출 : ‘13년 16.4조원
•특구 육성을 한 사업화 지원사업추가
 - 성공사례 창출  코스닥 상장기업 증
• 학내 MOT 로그램  창업교육확  / 교육  연구

인력의 지속  증가
•네트워크 확   간조직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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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구성요인 간의 인과 관계 

Yim et al(2010), 이원일 외(2010)은 (그림 2)와 같이 사례연구를 통해 혁신클러스터의 발전단계별로 초기

단계에는 물리적 요인이, 출현과 성장단계에는 제도적 요인이 성장단계에는 사회적요인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주장하였는데, 대덕특구의 성장단계에서 구성요인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작동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지에 

대해 좀 더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 혁신 클러스터 성숙단계별 활성화 요인

        자료 : Yim et al(2010), 이원일 외(2010)을 바탕으로 임종빈(2013) 재구성

IV. 실증분석 결과

1. AHP 기법

본 연구는 회귀분석 등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입주해있는 대덕특구의 혁

신주체들은 대상으로 AHP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혁신주체들 간 원활한 의사결

정 위해서 설문 대상자들의 소속을 산(産), 학(學), 연(硏), 기타(언론사, 지방공무원, 관리조직 등)로 나누어 

각각의 혁신주체들이 생각하는 요인의 중요도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혁신주체들이 생각하는 

요인을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혁신주체들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과 앞으로 중요하게 

될 요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3>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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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인들에 대하여 계층적 분석과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인 대덕특구의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았다. 본 연

구에서 따르면 대덕특구의 집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물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지역

혁신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아우르고 있다.

<그림 5> 대덕특구의 성공 요인의 흐름

대덕특구가 해외의 유수 혁신클러스터를 모방하여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한국적 

혁신클러스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온 각 요인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로 지역의 R&D 시설에서 보유한 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핵심기업의 존재가 필요

하다. 그리고  대덕특구에서 보유한 기술, 지식, 정보 등을 확산 시키고 실행을 효과적으로 전의 시키는 클러

스터 전담 조직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혁신주체간의 협력을 높여 주면서 나아가는 지역과 

연계 할 수 있는 특구 내부 네트워크를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대덕특구를 유지시키고 활성화를 도우며 성

장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덕특구의 R&D 시설을 기반으로 특구와 지

역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R&D 전문인력을 각 혁신주체와 지역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덕특구가 

글로벌한 혁신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덕특구의 회귀분석 등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집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제로 

대덕특구에 입주해 있는 혁신주체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집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체적으로 포괄적이며 요인을 실행하는 세

부요인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는 대덕특구는 중앙정부주도의 클러스터이므로 대

덕특구 내부의 혁신주체들의 의사 결정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바라는 대덕특구의 발전방향이 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덕특구에 한정하여 산(産), 학(學), 연(硏), 기타(언론, 지방공무원, 전담조직 등) 을 

통하여 가중치를 분석하였으나, 국내 타 지역 클러스터와 비교적 관점에서 확장하여 분석하고 추가로 연구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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